
SHIN SANGHO : BYPRODUCT

Where does an artist go after covering entire buildings in firedceramic
paintings? For SHIN Sangho, one answer is: you go to
your local U.S. Army base and requisition some de-commissioned
military matèriel. In Seoul, no problem.

The artist's latest creations transform obsolete industrial and military
vehicles, machinery, containers, and propellers, for example, into
colorful, eminently peaceful artworks. Pillbox, Automaton, Blueprint,
and WMD all employ large steel container boxes. Perched on
wheels, they look like small, squared-off freight cars covered in
graffiti. Pillbox and WMD have fired paintings embedded in the steel
plates that form the sides, providing a dynamic contrast of rugged
and brawny steel with the characteristic luminosity of Shin's 
crisscrossing linear glazes. Blueprint has the image of Shin's familiar
ram's head as a logo-like symbol, centered in a circle.

In the black-and-white sculpture, Grid, two black radiator-shaped
containers are covered in a mysterious white numbering
systemreinforcing a genera lfeeling of a control system not shared by all.
Chatter is a forest of steel pillars, also numbered, but topped by
Shin's glazed-ceramic ram's-head sculptures in a variety of colors.
The humorous notion of the animals chattering among one another
is tempered by the idea of the ominous “chatter” that comes
through intelligence gathering.

The “Chimera” series includes Shin's trademark horses, wheeled
in, like Trojan horses, on steel plates. Like most of the sculpture in
the “Chimera” series, they are a combination of cut-steel sheets
and slabs of glazed ceramic. Here, curved ceramic “saddles” add
an extra element of colorful patterning to the elegant equine
silhouettes. They are seductive in every way, and would certainly
fool any gullible enemies whose camps they entered.

Shin has also used large oil tanks as forms or suggestions of
forms: the resulting Chimera Warriors almost look like bottles of
Absolut vodka, standing upright and filled, orrather, covered, with
cacaphonous glazed designs. The multi-colored and sweeping
patterning on the draped and armored ceramic garb of Chimera
Guardians makes them seem like Samurai or Masai warriors in full
regalia; while the seated Chimera Khan are reminiscent of Polish
artist Magdalena Abakanowicz's faceless and anonymous
sculptural entities. Although less obviously linked to military
paraphernalia than the sculptures repurposing actual military
material, the “Chimera” embody one of the messages of the artist's
current work:because they represent human and animal
intervention and intent, the hope seems to be that war-making
yields to peace-keeping-over and over again.

The exhibition's tour de force, keeping things in perspective and no
doubt a stand-in for the artist, is Don Quixote, with a horizontal oil
tank serving as the torso for the riotously glazed ceramic skin of a
fantastic steed, ridden by a polka-dotted rider holding onto the
horse's giant steel neck and head. It is as if the artist were heading
off to the next of his wild and romantic projects, using whatever
means are at hand, advancing his achievement by leaps and
b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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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호 BYPRODUCT

구운 도자그림으로fired-ceramic paintings 전체 건물을 뒤덮고자 하는 
예술가는 어디에서 이를 추구할 수 있는가? 신상호는 인근 미군기지로 
가서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군수품을 구하라고 답한다. 이는 서울에서
라면 아무 문제가 없다.

신상호의 최신작들은 더 이상 쓸모가 없는 산업용 혹은 군사용 수송장비,
기계류, 컨테이너, 프로펠러 등을 다채로운 색을 가진 아주 평화로운
예술품으로 탈바꿈시킨다. <Pillbox약상자>, <Automaton자동화>, 
<Blueprint청사진>, <WMD대량살상무기>와 같은 작품들은 모두 거대한
철제 컨테이너를이용한다. 바퀴 위에 올려진 이들 작품들은 낙서로 뒤덮인
작은 화물차처럼 보인다. <Pillbox>나 <WMD>와 같은 작품들에는 구운
그림들이 양 옆 철판에 붙어있으며, 유약으로 광택이 나는 그의 십자 교차 
선들과 강하고 견고한 철은 극적 대조를 이룬다. 
작품 <Blueprint>에는 원의중심에 로고와 같은 상징처럼 신상호 고유의 
양 머리 이미지가 나타난다.

흑백의 도조 <Grid격자>에서 두 개의 검은 라디에이터 형태의 컨테이너
표면은 (모두가 그렇게 느끼지는 않지만 통제장치에 대한 일반적인 느낌을
불어넣으며) 신기한 흰색의 번호부여 장치로 뒤덮여 있다. <Chatter수다>
는 역시 숫자가 부여되었는데, 꼭대기에 다양한 색채의 도자 양 머리가
올려진 철제 기둥 숲을 보여준다. 이 작품에서 서로 수다를 떨고 있는
동물들이라는 희화적인 생각은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수다’
라는 개념으로 조절된다.

<Chimer키메라>연작은 신상호 특유의 말의 이미지로서, 바퀴가 달린
철판위의 트로이의 목마처럼 보인다. 이 연작에 포함된 대부분의 작품
들은잘라 낸 철판과 유약을 칠한 세라믹 판을 결합해 창조된 것들이다. 
이 연작에서 도조로 빚어진 곡선의 안장 형태들에는 우아한 말의 실루
엣에다채로운 문양이 그려져 있다. 이 작품들은 모든 면에서 매력적으로
보이며 적의 부대에 틈입할 경우 적을 확실하게 기만할 것이다.
신상호는 또한 거대한 기름 탱크를 이용해 형태를 표현하거나 암시한다.
<Chimera Warrior키메라 전사>는 앱솔루트 보드카 병처럼 곧추선 형태로
표면은 혼란스러운 색채로 뒤덮여있다.
<Chimera Guardians키메라 가디언>에는 갑옷처럼 보이는 도자 의상 
위에 다채로운 문양이 전면에 그려져있는데 이는 사무라이나 부족의 
상징물을 주렁주렁 단 마사이족 전사처럼 보인다. 반면 좌식 형태의
<Chimera Khan키메라 왕>은 폴란드 작가인막달레나 아바카노비츠
Magdalena Abakanowicz의 얼굴 없는 익명의 조각된 실체들을 상기
시킨다.

실제 군용물자를 용도 변경한 조각보다 군용물자와의 관계는 덜 명확해
보이지만<Chimera> 연작은 신상호가 최근의 작품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들 중 하나를 구현하는데, 이는 작품들이 전쟁을 포기하고
평화를 유지하고자 하는 희망을 인간이나 동물의 중재와 의도로 표현
하기 때문이다.

전시 작품들 중 가장 중요한 역작은 <Don Quixote돈키호테>로 이 작품
에서사물들은 원근법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의심할 바 없이 돈키호테는
예술가자신을 대리한다. 유약을 바른 도자로 표현된 환상적인 말의 몸통
부분은수평으로 놓인 드럼통들로 묘사되며 땡땡이 무늬로 덮인 기수는 
말의 거대한 철재 목과 머리를 붙잡고 있다. 신상호는 주변의 수단을 
활용해 순조롭게 여러 가지 것을 성취하며 야생적이며 낭만적인 다음 
작품으로 나아가려는 듯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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